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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: 「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」개정안 국무회의 통과

 ◎ 주택연금의 인출한도, 실거주 요건 완화로 가입 유인 제고

 ◎ 보증체계를 개편하여 서민·실수요자에게 내집마련 기회를 제공

1. 개 요

□ 2018. 9. 18. 서민 주거안정 및 실수요자 금융지원을 위한 주택연금
*

및 보증상품 요건 개선에 관한 「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」

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

* 2018. 4. 24. 서민·실수요자 주거지원 방안 후속 조치

<금융 용어 설명 : 주택연금이란?>

□ 60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매월

일정 금액을 대출 형태로 지급받는 상품(주택금융공사 보증)

 ㅇ 자기 집에 계속 살면서(주거안정),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

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(2007년~)

 ㅇ 부부 사망 시점에 주택가격이 지급금 총액보다 높은 경우 잔

액은 유족에게 상속하고, 주택가격이 지급금 총액보다

낮더라도 이용자는 그 차액을 부담하지 않음

* 상세 가입요건은 [참고 1] 참조

- 2 -
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
http://www.fsc.go.kr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
prfsc@korea.kr

2. 개정안 주요 내용

ꊱ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한 주택연금의 일시 인출한도 확대

ㅇ (현행) 주택연금의 일시 인출한도는 대출 한도의 70%로 제한되어 있어

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큰 집을 소유한 노령층은 가입이 불가능

ㅇ (개선)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일시 인출한도를대출 한도의 70% → 90%로

확대하여, 가입자의주택담보대출상환부담은축소하고가처분소득은증가

<예시> 나이 70세이며, 3억 원 주택보유자는 주택담보대출이 1.1억 원

(대출한도의 70%)을 넘는 경우 가입 곤란 → 인출한도 확대(90%) 시 최대

1.42억 원 주택담보대출 보유자도 상환 후 가입 가능

ꊲ 주택연금 가입자의 실거주요건 완화

ㅇ (현행) 주택연금 가입자는 가입주택에 실제 거주하면서 보증금

없는 월세만 받을 수 있음

ㅇ (개선) 요양원 입소, 자녀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, 실제

거주하지 않더라도 연금이 유지되고, 유휴공간은 임대로 활용

ꊳ 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 한도 확대

ㅇ (현행) 주금공의 전세보증을 이용 중인 경우 동일인 보증한도

제한(3억원)
*
으로 내집마련을 위한 중도금대출(보증)이 사실상 곤란

<예시> 2억원 전세보증 이용 → 중도금 보증은 1억원만 가능

ㅇ (개선) 주금공 보증상품 이용 기준을 인당 한도(3억원)를 보증

상품별 한도(3억원)로 개편하여 전세거주자에 내집마련 기회 제공

3. 향후 추진 계획

□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주금공 내규 개정 후 연내 시행할 예정


